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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문제에 관심가질 것“ ”

노 대통령 지속가능위원 위촉장 수여,

노무현 대통령은 일 앞으로는 여유를 가지면서 환경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예정2 “ ”

이라고 밝혔다.

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17

뒤 가진 환담에서 참여정부 출범후 년간은 경제에 중심을 두었으나 이제 경제문제는 어느 정도 한“ 3

숨을 돌리게 됐다 며 이같은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” .

노 대통령은 큰흐름 속에서 볼때 환경문제와 관련해 더 좋아지는 쪽이 많아지고 있다 며 좋아지는“ ” “

쪽을 더 촉진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, , ”

했다.

노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능동적으로 계획을 사전에 못 세운데서 기인하다 며 지방“ ” “

자치단체의 경우 개발 관련의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느낌”

이라고 지적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제 개발“

연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” .

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과 통합적 고려가 중요하다 며“ ”

위원회가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면 실질적인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관계장관과 협의해 여러분의 수고“

가 보람되게할 것 이라고 말했다” .

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 등을

초기부터 공론화해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고 일 밝혔다2 .

위원회는 연안 및 해양 에너지분야의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고 하구 환경 관리 하천 복원 방안 대, , ,

기 교통 에너지 통합 수요 관리정책 자원 순환형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, .  

기 위원회는 특히 정책자문과 갈등조정 기능을 분리하고 갈등조정을 전담할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4

별도 구성 활동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, .

관계부처 장관 등 명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중요사안에 대한 토론회와 심포지엄을12

수시로 열어 배심원적자문 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‘ ’ .

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 각국에 지속가능위원회 설치를 요청한1992 (NCSD)

유엔의 권고에 따라 조직된 대통령 자문기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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